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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ersonality trait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Sasang constitution by comparing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EPQ),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TCI), Continuous Performance Test (CPT) and Stroop Test.
Methods: One hundred and six healthy subjects (age 20 to 40) were analyzed; 45 Taeeumin, 30 
Soyangin and 31 Soeumin. The Sasang constitution was diagnosed by a sasang constitutional medi-
cine specialist based on the results of a 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TS-QSCD), the external appearance, temperament and symptoms. The results of the EPQ, TCI, CPT and 
Stroop Test were compared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Results: Among the seven dimensions of EPQ, Taeeumin and Soyangi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Soeumin in Extraversion. Soyangi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Soeumin in Impulsiveness. Among 
the four temperament dimensions of TCI, Taeeumin and Soyangi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Soeumin in novelty seeking, reward dependence and persistence. Soeumi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aeeumin and Soyangin in harm avoidance. Among the three character dimensions of TCI, 
Soyangi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aeeumin in self transcendence. The results for CP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Taeeumin had a significantly higher color 
score in the stroop test than Soeumin.
Conclusions: The personality tes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but 
the neuropsychological test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Further studies should be performed to 
identify neuro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Sasang co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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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aracter Inventory (TCI), Continuous Performance Test (CPT), Stroo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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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의학이 발달하면서 질환 자체보다는 개인의 타고난 유전

적 소인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1). 현대 과학의 

발전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결과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 

예방과 치료라는 새로운 형식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움

직임을 가져왔는데, 동서양 의학의 역사와 전통의학에서 히

포크라테스의 4체액설, 인도의학인 아유르베다의학, 크레치

메의 체형설, 한의학의 사상의학(四象醫學) 등은 이러함 맞

춤의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사상의학은 한의학의 독창적 발전물로서 인간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심리적⋅신체적 특징 및 생리ㆍ병리와 치료방법, 생활관리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2). 또한 사상의학은 사상인의 네 

가지 기본 성정인 “애노희락(哀怒喜樂)”이 고유한 상승 또

는 하강 운동을 하여 인체 장부의 기능과 구조가 결정된다

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정(性情)은 바탕된 성품과 

표출된 감정이자 장부의 생리⋅병리 기전을 형성하는 기

(氣)의 운동으로 설명되고 있다3).

사상체질의학에서는 각각의 체질에 대하여 체형기상(體

形氣像)⋅용모사기(容貌詞氣)의 외형적 특징, 항심(恒心)⋅
심욕(心慾)의 심성적 특징, 병리적인 증상, 약물사용에서의 

차이 등의 특징을 제시4)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진단과 치

료에서 체질을 구분하는 체질변증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사상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을 객관화하는 것이 

사상체질의학 임상과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사상체질에 대한 연구들은 사상의학의 기본서인 

『동의수세보원⋅변증론』의 체형기상(體形氣像), 성질재

간(性質才幹), 체질병증(體質病證), 항심(恒心) 및 완실무병

(完實無病)의 기준에 비추어 대부분 외형과 심성에 대해 보

고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해보면, 첫째 외형에 대해서는 안

면진단기나 신체측정법과 같은 체형과 용모의 실제 계측을 

통한 각 체질별 이미지 정형화 연구5,6)가 진행되고 있으며, 

둘째 심성에 대해서는 체상체질분류검사지(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QSCC)7,8) 등의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조금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신체 외형적 특징에 대한 연구로는 체형기상

의 도식화를 위한 시도9), 사초설(四焦說)에 대한 고찰10), 비

만과 사상체질과의 관계11)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두면

부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현황12), 사상체질별 안면형

태의 표준화 연구13,14) 등이 이루어졌고, 최근 스테레오 카메

라를 이용한 3차원 안면자동인식기의 개발15,16)이 진행 중이

다. 설문지를 이용한 체질진단도구는 포괄적인 체질진단 도

구로서의 장점을 가지는데 사상체질의학회의 공인된 질문

지로서 사상체질분류검사지II (QSCC II)가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진단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17)가 

진행되었고, 그 외 우석대학교 사상체질진단설문지(TS-Q-

SCD)18,19) 등 다양한 설문지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방법을 이용하여 체질적 특성과 심

리검사방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MMPI20), 

MBTI21,22), 16PF22), STAI23), EPQ24), TCI24,25) 등을 이용해 

사상인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특히, 최근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적 방법

을 통해 사상인의 체질을 판정하거나 체질 특성을 이해하려

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체성분 분석을 통한 체질진

단과 상관성 연구26), 체질별 유전자 분석에 대한 연구27), 생

화학적 분석28)에 대한 연구 등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여전

히 사상체질간 심리적⋅신체적 생리와 병리과정에서의 특

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검사 방법의 사용은 다양한 

방면에 대한 자료수집의 장점을 가지는 반면, 사회적 가치

기준과 자신의 성장과정, 환경, 교육 등 주관적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29).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체질간 심리적⋅신체

적 생리와 병리과정에서의 차이가 실제함을 실험적이고 객

관적 방법으로 밝히는 연구가 요구되는데, 뇌파를 이용한 

P300 연구30), 공포자극 동영상에 대한 뇌파 측정에서 체질

인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31), 안정시 심박변이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체질인의 차이에 대한 연구32), 또한 마황복용에 

의한 자기감정설문지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를 이용한 불안 수준의 변화 연구33) 등의 이상에서 사상체질

간 심리 생리 병리적 차이가 실제 실험적 방법에 의해 밝혀

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간 인지적⋅행동적 차이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사상체질간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생

물학적 기초를 밝히고자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인 EPQ⋅TCI

의 분석을 통해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고, 더불어 신경심리

검사인 CPT⋅Stroop Test를 통해 사상체질간 인지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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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tocol of the Study.

을 밝히고자 하였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임상 연구는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시험심사

위원회의 승인(WSOH IRB 1201-01)을 받아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피험자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임상시험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대상은 태음인⋅소양인⋅소음인 각 체질별 최소 인원 

30명 이상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아래의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부합하는 성인 남녀 총 111명을 모집하였다. 태음인

은 48명, 소양인은 30명, 소음인은 33명이었으며, 태양인은 

0명이었다.

1) 선정기준

시험일 당일 만 20~40세 남녀로서, 스스로 평소 및 시험

일 현재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문진을 통해 특정질환을 가

지지 않으며(고혈압, 당뇨 등), 문진에서 신체적, 심리적 불

편 증상이 없다고 판단되며, 평소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잡이로 진전이나 마비 등의 운동기능 장애가 없는 자

로 한다. 

2) 제외기준

제외기준은 시험 전 1주일 이내 약물(향정신성의약품 등)

을 복용한 자, 시험 전 24시간 이내 음주, 흡연, 카페인 음료 

섭취한 자, 중증의 합병증(특히 시력, 호흡기, 간, 신, 심, 소

화기능의 심한 장애)을 가지고 있는 자,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을 포함하는 내분비질환자, 과도한 피로, 기아, 신체 극도

허약자 및 심한 빈혈환자, 그 외 담당 의사가 본 시험 대상으

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이다.

3) 탈락기준

탈락기준은 연구자나 피험자에 의해 시험계획을 위반하

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시험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임상연구 기간 중 피험자 또는 피험자의 대리

인이 임상연구 참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기타 담당자의 판

단에 의해 연구의 진행이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2. 방법

1) 시험 절차

먼저 연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작성한 후 편안한 

의자에 앉아 10분간 안정한다.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연

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및 일반 의학적 정보를 입수한 후 

시험을 실시한다. 우선 우석대학교 사상체질의학교실에서 

개발한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2단계 설문지’(Two Step 

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TS-QSCD)34,35)를 작성하고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 검사와 

기질 및 성격 검사를 완료한 후 사상체질 전문의와 면담을 

하였다. 다음으로 CPT 및 Stroop Test를 실시하였다(Fig. 1).

2) 검사 항목

(1) 사상체질의 판별

사상체질의 판별은 TS-QSCD 결과를 참고하여 임상경력 

20년 이상의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확정하

였다. TS-QSCD와 전문의의 체질 진단이 다른 경우는 2명 

이었는데, 두 명 모두 TS-QSCD는 소양인이었고, 전문의는 



134  A Study on Personality Trait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Sasang Constitution using Neuro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Tests

그들을 태음인으로 진단했다.

TS-QSCD는 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에서는 양

인(陽人)과 음인(陰人)을 구분하고, 2단계에서는 다시 양인

(陽人)을 태양인과 소양인으로, 음인(陰人)을 태음인과 소음

인으로 구분하여 검사하는 방식이다. Kim 등34)과 Shin 등35)

은 이 검사에 대한 진단의 정확도를 71.87%, 74.9%로 보고

하였다.

(2)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 검사(Korean version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K-EPQ)36)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이젱크 성격검사 I부 및 III부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원저자의 EPS (Eysenck personality 

Scale)를 우리나라 성인을 표집 대상으로 Lee18)가 원저자와 

공동으로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성인용 K-EPQ I부

는 EPQ에 의해 측정되는 네 가지 성격특성인 정신병적 경

향성(Psychoticism; P),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

troversion; E),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N) 그리고 

허위성(Lie; L)에 중독성(Addiction: A), 범죄성(Criminality: 

C)의 두 가지 척도가 추가됐으며, K-EPQ III부는 충동성

(Impulsiveness: Imp), 모험성(Venturesomeness: Ven), 감

정이입(Empathy: Emp)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기질 및 성격 검사(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Revised Short version; TCI-RS)37)

본 연구에서는 성인용 TCI-RS를 사용하였다. TCI-RS는 

TCI개정판(TCI-R)의 단축형으로 독일판을 번안하고 표준

화한 것이다. TCI는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 위험

회피(Harm Avoidance; HA), 사회적 민감성(Reward 

Dependence; RD), 인내력(persistence; P)의 4가지 기질

척도와 자율성(Self Directedness; SD), 연대감(Cooper-

ativeness; C), 자기초월(Self Transcendence; ST)의 3가지 

성격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 시각 및 청각 조건 연속수행검사(Visual and 

Auditory Controlled CPT)19)

연속수행검사는 밝고 조용한 검사실에서 맥스메디카

(Korea)의 CNT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속

수행검사는 간헐적으로 제시되는 표적자극 혹은 관련자극

들에 대해서 선택적 주의, 주의 억제, 주의 집중, 지속적 주

의 및 반응선택통제 등을 측정할 수 있다38). CPT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잠재적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측

정 장소는 정해진 한 곳의 검사실에서 수행했으며, 주의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기 위해 검사가 수행되는 동안 

검사자는 피험자들의 뒤에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은 숫자자극으로 ‘0’부터 ‘9’

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시각과 청각 자극으로 주어지고, 표

적자극으로 숫자 ‘3’이 연속해서 두 번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 ‘3’에 반응하는 것을 정반응으로 하였다. 사용된 기준

은 자극 제시시간 200 msec, ISI 800 msec, 전체 검사시간

은 9분으로 하였다. 시각 조건과 청각 조건에 대한 반응을 

각각 측정하여 정반응(Hits)과 누락 오류(Omission error), 

오경보 오류(Commission error), 정반응 시간(Response 

time)의 평균, 정반응 시간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5) 색상-단어 검사(Stroop Test)39)

Stroop Test는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에서 제작한 검사

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두엽의 억제과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 45초의 제한 시간동안 실시되

었다. 단어 점수(Word score), 색상 점수(Color score), 색

상-단어 점수(Color-Word score)의 세 가지의 원점수를 통

해 양적 점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색상 점수에서 색상-단어 

점수를 뺀 간섭점수(Interference score)를 통해 색상 명명 

반응이 처리되는 동안 자동화된 언어 반응이 억제되는 인지

기능의 정도를 알아보려 했다40).

3) 자료처리

전체 피험자 111명 중 결과값이 누락된 태음인 3명, 소음

인 2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태음인 45명, 소양

인 30명, 소음인 31명의 총 106명의 결과값을 분석하였다

(Fig. 2). 통계 분석에는 피험자의 성별, 연령, 신장, 체중, 

K-EPQ, TCI-RS, CPT 및 Stroop Test 각각의 결과를 사용

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value＜0.05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1) 체질 그룹간 성별과 연령, 신장, 체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 대해서 chi-square test를 시

행하고, 연령과 신장, 체중에 대해서 one-way ANOVA test

를 시행하고 Duncan의 다중비교검정을 실시하였다.

2) 체질 그룹간 K-EPQ, TCI-RS, CPT 및 Stroop Test의 

결과에 대해서 one-way ANOVA test를 시행하고 Duncan

의 다중비교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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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K-EPQ between Sasang Constitution

Taeeumin Soyangin Soeumin Total p-value

P 2.07±1.76   2.43±1.81   1.68±1.68 2.06±1.76 .247
E 12.51±4.01a  13.60±2.80a    8.03±3.35b 11.51±4.17 .000*
N 9.64±5.63 11.13±5.86 11.68±6.45 10.66±5.95 .303
L 8.02±3.20   6.40±3.30   7.13±3.87 7.30±3.47 .132
A 7.38±3.74   7.83±3.96   9.16±4.29 8.03±4.00 .154
C 7.36±4.86   7.67±4.54   8.00±4.95 7.63±4.76 .847
Imp    5.04±3.59ab    6.30±2.98a    4.00±3.31b 5.09±3.43 .031*
Ven 8.24±3.46   8.17±3.32   7.29±4.03 7.94±3.59 .486
Emp 9.04±2.35   8.27±2.05   8.84±2.25 8.76±2.24 .334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one-way ANOVA test (*p＜.05). Different superscript letter(a, b) indicates significant differ-
ence between values. 
P: Psychoticism, E: Extraversion-Introversion, N: Neuroticism, L: Lie, A : Addiction, C: Criminality, Imp: Impulsiveness, Ven: Venturesomeness, Emp: Empathy.

Fig. 2. Classification of Subjects in the Study.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aeeumin Soyangin Soeumin Total p-value

Gender (M/F)      22/23     10/20      12/19     44/62 .380
Age (years)   25.18±4.86   26.63±5.31   25.42±4.67   25.66±4.93 .437
Height (cm) 168.43±7.22 166.28±7.96 167.88±7.58 167.66±7.52 .474
Weight (kg)     67.10±9.96a    55.65±8.60b    54.32±7.04b     60.12±10.61 .000*

Values are number or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gender was evaluated by chi-square test.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age, height and weight 
was evaluated by one-way ANOVA test. Different superscript letter(a, b)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values.
*p＜.05.

Ⅲ. 결과

1. 일반적 특성

피험자 106명의 체질별 분포는 태음인 45명(42.45%), 소

양인 30명(28.30%), 소음인 31명(29.25%)으로 나타났다. 

체질간 성별과 연령, 신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체중에서는 태음인이 다른 체질에 비해 유의하게 높

았다(Table 1).

2. 아이젱크 성격검사(K-EPQ) 결과

E척도(외향성)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Imp척도(충동성)는 소양인이 소음인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척도에서는 체질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기질 및 성격검사(TCI-RS) 결과

기질척도 차원에서 NS척도(자극 추구), RD척도(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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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CI-RS between Sasang Constitution

Taeeumin Soyangin Soeumin Total p-value

NS 37.80±12.32a 40.03±8.09a 32.55±11.09b 36.90±11.21 .024*
HA 35.76±13.13a 31.57±9.99a 44.23±11.76b 37.05±12.80 .000*
RD 47.78±8.98a 47.93±8.23a 40.52±8.08b 45.70±9.08  .001*
P 44.24±9.42a 44.17±9.07a 38.39±10.45b 42.51±9.91 .021*
SD 45.33±10.82  47.67±12.84 43.16±11.25 45.36±11.56 .317
C 55.40±9.85 54.03±9.88 50.90±9.24 53.70±9.78 .140
ST 22.80±11.09a   29.27±11.64b 24.87±9.31ab 25.24±11.00 .04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one-way ANOVA test. (*p＜.05). Different superscript letter(a, b) indicates significant differ-
ence between values.
NS: Novelty Seeking, HA: Harm Avoidance, RD: Reward Dependence, P: Persistence, SD: Self-Directness, C: Cooperativeness, ST: Self-Transcendence.

Table 4. Comparison of Visual and Auditory Controlled Continuous Performance Test between Sasang Constitution

Taeeumin Soyangin Soeumin Total p-value

Visual controlled  
CPT

Hits 61.64±2.39 62.37±1.13 62.00±1.98 61.95±1.99 .306
O-error   1.36±2.39   0.63±1.13   1.00±1.98   1.05±1.99 .306
C-error 1   0.42±0.75   0.20±0.48   0.71±2.87   0.44±1.64 .480
C-error 2   0.58±0.81   0.40±0.67   0.58±1.41   0.53±0.99 .706
RT mean   0.36±0.08   0.39±0.06   0.39±0.08   0.38±0.08 .072
RT SD   0.07±0.04   0.06±0.02   0.05±0.02   0.06±0.03 .303

Auditory controlled  
CPT

Hits 60.29±3.35 61.27±1.55 60.39±3.51 60.59±3.01 .353
O-error   2.71±3.35   1.73±1.55   2.61±3.51   2.41±3.01 .353
C-error 1   1.53±1.31   1.27±1.23   1.90±1.99   1.57±1.52 .262
C-error 2   0.33±0.56   0.20±0.48   0.58±1.52   0.37±0.94 .274
RT mean   0.54±0.07   0.73±1.00   0.55±0.06   0.59±0.53 .279
RT SD   0.09±0.03   0.08±0.02   0.09±0.03   0.09±0.03 .715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one-way ANOVA test (*p＜.05).
CPT: Continuos Performance Test, O-error: Omission Error, C-error: Commission Error, RT mean: Mean of Response Time(msec), RT SD: Standard Deviation of Response 
Time.

Table 5. Comparison of Stroop Test between Sasang Constitution

Taeeumin Soyangin Soeumin Total p-value

W 95.40±8.94 93.13±8.04 92.94±11.72 94.04±9.59 .457
C 75.36±7.98a 71.73±8.17ab 70.71±9.61b 72.97±8.71 .047*
CW 52.71±8.81 50.50±9.18 49.84±8.10  51.25±8.73 .321
I 22.64±7.98 21.23±8.15 20.87±8.40 21.73±8.12 .60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evaluated by one-way ANOVA test (*p＜.05). Different superscript letter(a, b) indicates significant differ-
ence between values.
W: Word scores, C: Color scores, CW: Color-word scores, I: Interference scores are difference between color scores and color-word scores.

민감성)와 P척도(인내력)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

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HA척도(위험회피)는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성격척도 차원에서 ST척도(자기초월)는 소양인이 태음인

에 비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SD척도(자율성)와 C척도

(연대감)는 체질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4. 연속 수행 검사(CPT) 결과

시각 및 청각 조건 연속수행검사의 모든 항목에서는 각 

체질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5. 색상-단어 검사(Stroop Test) 결과

색상 점수(Color score)에서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른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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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Table 5).

Ⅳ. 고찰

현대 심리학에서 안정된 개인 간의 차이를 연구하고 성격

의 형성을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복합적 작용으로 

보는 관점의 성격심리학은 사상체질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간의 신경 인지기능의 차이를 측정하고자 하

는 신경인지기능검사 방법들과 성격의 생물학적 기초를 밝

히려는 현대적 연구들에서의 방법들은 사상체질의학 연구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

표적 성격검사인 EPQ와 TCI의 분석을 통해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고, 더불어 신경심리검사인 CPT⋅Stroop Test를 통

해 사상체질간 인지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대의 성격심리학 분야에서 기본 인성의 생물학적 근간

을 추구했던 Eysenck는 요인분석을 통해 내-외향성 단면과 

신경증 단면의 두 개의 축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

는 네 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내향성과 외향성의 차

이가 상행망상활성체계(ascending reticular activation 

system; ARAS)라 불리는 뇌의 부분에서 유래하여 대뇌피질

의 활성화와 진정에 관련되며, 기민함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수면 주기를 통제하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는데, 내향적

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하여 ARAS활동의 안정수준

이 높아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더 많이 각성되어 있으며, 각성

수준이 높아 쉽게 과도한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물러서게 되고, 반대로 외향

적인 사람들은 기초각성 수준이 낮아 각성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극을 찾아 나서게 되는 특성을 가지며, 특정한 자극

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과제에서 

더 잘 중단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했다41,42). EPQ와 신경심

리검사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성격(personality)과 EEG

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고43,44), 성격차원별 수

면박탈에 따른 Stroop Test 수행능력을 비교한 연구45) 등이 

있었다.

Cloninger는 행동 활성화 및 행동 억제 체계에 대한 

Gray의 이론과 행동유지체계를 설명하는 Sjobrig의 이론을 

토대로 행동체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기질이라 기술하

면서 자극추구, 위험회피 그리고 보상의존성으로 명명했다. 

이들 세 가지 기질차원은 각각 행동의 세 가지 근본적인 기

능을 조절하는 신경생물학적 체계로 행동 활성화 체계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행동 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행동 유지 체계(Behavioral Mainte-

nance System)와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것들 각각의 행동

기능에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37). TCI도 신경심리검사와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TCI 역시 뇌파 분석을 

통한 연구46)가 보고되었고, 기질척도와 대뇌에서의 당대사

의 관련 여부를 PET 영상으로 확인한 연구47), 그리고 정상

인과 alcoholism에서 Novelty Seeking과 CPT의 관계 연구 

등이 보고되었다48).

K-EPQ의 분석 결과, E척도에서 소양인과 태음인이 소음

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양인이나 태음

인이 소음인에 비해 좀 더 사교적이며 많은 친구를 사귀고, 

기분이 좋고 모험심이 강하며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반

면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36)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Imp척도에서는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양인이 충동성이 높아 깊이 생각하지 않

고 무계획적이며, 일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

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36)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

다. Lee 등49)는 소양인에 비해 소음인이 N척도와 A척도, 

C척도에서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체질 분류

기준(QSCC II)과 연구대상이 다른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ung 등24)의 연구 결과와는 매우 유사하였으나 

L척도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다.

TCI 분석 결과, 기질 척도 중 NS척도는 흥분과 보상을 

추구하는 탐색활동을 하며 처벌과 단조로움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성향37)으로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 HA척도는 위험이 예상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이 억제되며 이전에 하던 행동을 중단하는 성향16)

으로 소음인이 다른 체질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RD는 사회

적 보상 신호와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 등 사회적 애착

에 대한 의존성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37)로 태음인

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척도는 간헐

적인 강화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번 시작한 행동을 

계속하려는 성향37)으로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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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았다. 성격 척도 중 ST척도는 만물을 우주적 전

체의 필수적 한 부분으로 인식해 만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려

는 성향37)으로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체질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태음인과 소양인은 ST

척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태음인과 소양인은 4가

지 기질척도 모두에서 소음인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

체적으로 기질 차원에서 소음인이 다른 체질과 두드러진 차

이를 보였고, 태음인과 소양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본 연구를 포함해 TCI를 이용해 사상체질간 성격 특성을 

연구한 7편8,24,25,50-52)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기질차원에서 

NS척도는 소양인이 소음인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HA척도

는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동의수세보원』에서 사상인(四象人)은 천품적으로 

타고난 성정(性情)을 가지고 있고, 이들 성정(性情)의 작용

으로 소양인은 비대신소(脾大腎小), 소음인은 신대비소(腎

大脾小)의 장부대소(臟腑大小)가 서로 짝을 이루어 차이가 

발생한다2)고 한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태음인과 소음인의 경우 같은 陰人의 범주에 있음에도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Sung 등24)과 Choi 등25)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런 유사함은 태음

인에서 표병증(表病證)과 리병증(裏病證)의 병리변화과정에

서 보이는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차원에서는 대부분 연

구에서 유의성이 없었고, 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 결

과사이에 공통점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질이 유전적으

로 타고나 일생동안 안정적 속성을 보이는 반면 성격은 오

랜 시간에 걸쳐 개인의 추구 목표와 가치에 대한 자기개념 

및 주변 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하면서 변화될 수 있기에 같

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이한 성격발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특히 기질의 특성이 사상체

질의 성정(性情)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성격심리학과 사상체질유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53)에서 

내-외향성, 신경증, 충동성, 불안 등의 관련성을 볼 때 주의 

및 경계력과 관련된 전산화 신경심리기능 검사인 CPT에서 

각 체질간의 차이를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주의력과 관련

하여 소음인과 소양인, 소음인과 태음인 사이에서, 충동성과 

관련하여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상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간 인지적 차이

에 대한 실증적 연구방법으로 신경심리검사 중 연속수행검

사와 Stroop Test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주의를 평가하는 검사 도구는 주의를 제외한 다른 인지 

능력이나 기억능력이 검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

교적 단순해야 한다. 또한 검사에서의 관련 자극과 관련 없

는 자극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과제의 복잡성도 필요하다. 

CPT는 이에 적합한 검사도구로 수행방법이 단순하면서도 

목표자극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어있어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19).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형식 중 AX type의 

CPT를 사용하였다.

CPT 분석 결과, 시각 조건 및 청각 조건 모두에서 체질간

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CPT에서 더 빠른 반응시

간을 보이는 것은 준비효과(preparation effect)때문으로 

반응속도가 증가하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19)이 나타

나는데, 본 연구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소양인이 다

른 체질에 비해 반응시간이 느리면서 오경보가 적고 정반응

이 높은 점은 다른 체질에 비해 준비효과가 적게 일어나기

에 수행능력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비슷한 방법으로 수행⋅보고된 Shin 등54)의 

연구도 있으나 본 연구와 결과 및 그 해석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된 점, 다른 

방식의 CPT를 수행한 점 등이 이유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

다 건강한 성인에서 신경심리검사를 통한 주의력의 평가가 

체질간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Stroop Test를 분석한 결과, 태음인이 각 검사항목 모두

에서 다른 체질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색상 점수에서만 태음인이 소음인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troop Test에서 단어 점수

는 읽기 속도의 일반적인 측정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

상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에39) 피

험자들을 사상체질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Stroop 

Test의 모든 항목에서 태음인의 점수가 다른 체질보다 높은 

점과 소양인의 점수가 비록 소음인보다는 높지만 전체 평균

보다 낮은 점은 ‘陽人이 陰人보다 수행능력이 빠를 것이다’

라는 일반적 생각과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심리검사를 통해 사상인들 간의 유의

미한 차이를 밝혀낼 수는 없었다.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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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심신(心身)에 표현되는 수많은 생리와 병리 현상을 종

합적으로 수집해 구분한 것인 만큼 개인 인지의 한 분야를 

측정하는 신경심리검사만으로 체질을 판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됐다. 특히 다음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Lee 등55)은 연구에서 ‘우

수’ 수준의 지능을 가진 ADHD 아동집단이 ‘보통’ 수준인 

ADHD 아동집단보다 충동의 억제와 주의의 일관성 정도가 

양호하다고 하였다. 이는 지적 능력이 주의의 변산성과 인

지적 충동성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 주의력의 결함을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Yoo 등56)은 EPQ를 

이용해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한 집단 간에 일반지능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신 내향성⋅외향성의 

성격 특성에 따라 각각이 언어적⋅동작성 소검사에서 보다 

양호하며, 내향성의 그룹은 시간제한이 있는 소검사에서 점

수가 낮고, 외향성의 그룹은 그 반대임을 보고하였다. 이처

럼 수행능력은 성격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

겠으나, 그보다도 지능이나 수행 과제의 조건에 더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CPT는 자극의 종류가 많고 그에 따라 난이도도 여러 가

지로 나뉘는데, 목표자극이 제시되었을 때를 제외하고 반응

하는 Not-X type CPT, 동일한 숫자나 글자가 쌍인 CPT, 

목표자극이 색과 글자가 중요한 특징인 CPT 등19) 다양한 

CPT를 대상으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해본다면 다양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troop Test 역시 일반 

검사지에서부터 전산화 검사까지 그 종류와 수행 방법이 무

수히 많은데19,39), 내향성 성격 집단이 기본적으로 각성수준

이 높고 최적의 각성 수준을 쉽게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시

간제한이라는 자극 상황에 처하면 수행능력이 저조해지는 

점56)을 활용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45초 보다 더 긴 시간을 

제한시간으로 하거나, 시간제한 없이 주어진 목표자극을 완

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해보는 것

도 추후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CPT와 Stroop Test 외에 다양한 신경심리검사들 중

에서 사상체질간 특성을 보여줄 수 검사의 선택과 난이도의 

선택을 통한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사상체질간 성격 및 인지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 만 20~40세의 건강한 성인 111명을 대상으로 TS-QSCD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한 사상체질 전문의가 체질을 

진단한 후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세 그룹으로 나눠 

K-EPQ, TCI CPT, Stroop Test를 실시하여 결과가 누락된 

5명을 제외한 총 106명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K-EPQ의 결과, E척도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Imp척도는 소양인이 소음

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2. TCI-RS의 결과 기질 차원에서 NS척도, RD척도, P척

도는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반대로 HA척도는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 성격척도 차원에서 ST척도는 소양인이 태음인에 

비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3. CPT의 결과 시각 및 청각 조건 연속수행검사의 모든 

항목에서는 각 체질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Stroop Test 결과 색상점수에서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상체질간 차이를 생물학적 기반에 근거

한 성격특성 검사인 EPQ와 TCI, 객관적이고 계측이 가능한 

신경심리검사인 CPT와 Stroop Test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그 결과 성격특성 설문검사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여

러 항목에서 사상체질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신경심리검사에서는 사상체질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하지만 사상체질과 신경심리검사의 관계 연구가 시작 

단계에 있는바 향후 보완 및 반복 연구가 시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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